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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장기 전략 추진                                                                      

January 23,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Workers are seen at a semiconductor 
factory in Laguna.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over $2 trillion by 2032.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리핀  

반도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은 필리핀 전체 상품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단일 수출 부문"으로 꼽힌다.                    

이 부문에서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ECD는 “공공 및 정부 주도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보고서는 “정부 주도 및 작성된 전략이 공개적으로 배포된다면 필리핀 내외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는 정부가 민간 부문 주도의 전략인 제품 및 기술 종합 전략(PATHS) 로드맵과 같은 전략을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러한 전략은 다른 전략적 공공 목표와 “일관성 부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는 관련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발된 정부 주도의 전략이 “더 넓은 생태계에                 

긍정적인 협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 중 하나로 필리핀의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 집약도와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치 사슬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전략은 반도체 생태계의 중장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OECD 보고서는 언급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성 또는 자금 지원 확대(예: 첨단 장치 및 재료 테스트 실험실(Admatel)) 또는 혁신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확대가 필리핀 생태계 발전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OECD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적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장점  

OECD는 필리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주요 장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지원하는 여러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와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장려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OECD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과 인센티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단일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부문이 정책 결정 노력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확한 기준과 정책 계획은 필리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추가로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Cont. page 2]  

이 기구는 이러한 전략이 필리핀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목표를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andreasan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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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전자 제품이 필리핀의 “가장 큰” 수출 산업으로, 필리핀 전체 상품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출품의 대부분은 최종 반도체 제품으로, 이후 전자 장치에 통합되어 필리핀의 조립, 테스트 및 포장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반영한다”

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화요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공화국 법률 12066호 또는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로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법(CREATE MORE 법) 하에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A5 뉴스의 “마르코스,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모색”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라카냥에서 열린 민간 부문 자문 위원회 교육 및 일자리 부문 그룹(PSAC-EJSG)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전자 제품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27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Image credits: Nonie Reyes 

Long-term strategy for semiconductor industry pushed 
[Cont. from page 1]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1/23/long-term-strategy-for-semiconductor-industry-pushed/ 

개인도 곧 '소규모' 정부 자산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January 23, 2025 |  Jasper Emmanuel Arcalas  | The Philippine Star 

A photo of the exterior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in Manila on 
January 16, 2025.  
 
                      Philstar.com / Jean Mangaluz  

필리핀 마닐라 — 재무부(DOF)는 새로운 규칙이 게시되고 시행되면 정부가 다양한 자산, 특히 소규모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청원 제안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서린 퐁 재무차관은 새로운 민영화 지침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공식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침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개인이 민영화를 위해 승인된 정부 자산 목록에 대해 청원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퐁 차관은 이것이 주로 약 28,000개의 크기가 다양한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약 200 제곱미터의 

“소규모”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마케팅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다. 게다가 정부는 마케팅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퐁 차관은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목록을 게시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자산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퐁 차관은 덧붙였다. 
 

매각 대상인 일부 부동산에는 비공식 거주자가 있어, 퐁 차관은 이들이 자산을 입찰하여 소유권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 입찰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제안과 유사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퐁 차관은 말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침이 다음 달에 게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자산 중 많은 부분이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퐁 차관은 

말했다. 
 
랄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민영화 지침의 변화가 “혁신”이며, 정부가 청원 제안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새로운 규칙이 정부가 중요한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더 이상 국가에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협상된 판매 제출, 현재 거주자가 주택 자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및 부동산 중개인이 자산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인증            

절차도 포함될 예정이다. 
 

퐁 차관은 지난해, DOF에 부속된 민영화 및 관리 사무소(PMO)가 국가 자산 매각 절차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1/23/2416132/individuals-may-soon-bid-sale-small-government-assets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1/23/long-term-strategy-for-semiconductor-industry-pushed/
https://www.philstar.com/authors/1375272/jasper-emmanuel-arc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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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January 2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ICTSI  

필리핀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하의 행정부에서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필리핀 투자청(BoI) 관계자가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양자 FTA를 정말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BoI의 관리 책임자이자 무역 차관인                    

세페리노 S. 로돌포가 목요일 유럽상공회의소(ECCP)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의 이력과 그의 확인 청문회에서의 발표를 보면, 우리는 이를 실제 정책 이니셔티브로 전환하여                       

필리핀-미국 양자 자유무역협정 및 분야별 협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로돌포 씨는 BoI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필리핀-미국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최근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필리핀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17년 아세안 

정상 회담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이를 발표했으며, 당시 우리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의 양자 FTA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돌포 씨는 바이든 행정부가 필리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필리핀의 양자 무역 협정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는 완화된 성명조차 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인사들, 특히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및 분야별 협정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내각 장관들의 상원 청문회와 인준 절차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는 필리핀-미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로돌포 씨는 ECCP 행사에서 미국과의 FTA 추진 계획을 언급한 이유는 유럽연합(EU)에게 필리핀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EU-필리핀 FTA 협상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과 EU는 필리핀과의 양자 FTA에 대해 특정 측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 표시(GIs)에 대해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로돌포 씨는 “미국과 EU는 GIs(지리적 표시)에서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EU의 관심은 주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산물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BoI 관계자는 필리핀은 이미 현재 FTA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 농산물을 포함한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를 개방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GIs 농산물에 관한 경쟁이 정말로 정면으로              

맞붙는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로돌포 씨는 EU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제안들을 논의해야 하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EU-필리핀 FTA가 필리핀-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를 마친 것처럼 마무리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ECCP 회장인 파울로 두아르트는 EU-필리핀 FTA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필리핀 FTA의 두 번째 협상 라운드는 다음 달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라고 두아르트 씨는 말했다. “ECCP는 이 협상이 유럽과 필리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필리핀 대사 마시모 산토로(Massimo Santoro)는 다음 라운드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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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일을 잘하고, 빠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려면, 물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는 양측에 모두 유효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잘할수록, 우리 공통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망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산토로 대사는 말했다. 

 

그는 EU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아세안(ASEAN)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 두 협정은 몇 년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FTA를 통해 우리는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EU-필리핀 FTA는 ECCP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이며, 이와 함께 경제 자유화와 필리핀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필리핀을 선호하는 투자 목적지로 홍보하면서, 지속 가능성 실천과 디지털화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는 녹색 경제 프로그램과 유럽 그린     

딜 등을 포함한 정책들과 일치합니다,”라고 두아르트 회장은 말했다. 

 

“청정 에너지, 디지털 기술, 기타 주요 분야에서 중요한 원자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원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다양한 공급망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목요일, ECCP는 2025년 필리핀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이 중요한 출판물은 필리핀 시장을 탐색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원이며, 이 나라의 투자 환경, 규제 프레임워크 및 경제적 환경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라고 두아르트 회장은 말했다. 

 

“이 연례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는 투자자들이 필리핀의 방대한 기회를 활용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Philippines to push for free trade deal with US 
[Cont. from page 3]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1/24/648726/philippines-to-push-for-free-trade-deal-with-us/ 

필리핀, GDP 성장 목표의 상위 8% 목표 설정                                                                                               
January 24, 2025  |   Jocelyn Montemayor |  Malaya Business Insight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leads the  NEDA Board meeting 
in Malacanang on Jan. 23, 2025.  To 
his left is NEDA Secretary Arsenio 
Balisacan. (PCO Photo)  

이득에 대한 언어 간소화 — 마르코스 
 

마르코스 정부는 2025년에도 더 높은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과 빈곤율을 목표 수준 내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정부가 6-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일함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마닐라 말라카냥에서 열린 제24차 NEDA 이사회 회의에서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 개발 보고서                          

2024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실행되고 완료된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2025년 정부가 GDP 성장률을 6%에서 8% 사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6%에서 6.5% 성장 예측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2%에서 4% 사이로 유지하고, 빈곤율은 13.2% 이하로, 2028년에는 9%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EDA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지난해의 모든 경제적 성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결국 이들이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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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든 프로젝트가 "후안 델라 크루즈"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평범한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바타안-카비테 교량과 같은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완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중부 

루손과 칼라바르존의 모든 지역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통합되어 필리핀 국민들에게 보고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의해 이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예상보다 낮은 5.2% 성장률은 올해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으며, 그 결과 첫 3분기의 평균 성장률은 

저조했습니다. 
 

NEDA는 2024년 4분기 및 전체 연도 경제 성과를 1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되어 3.2%로, 2023년 6.0%와 2022년 5.8%에서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2024년 정부의 목표 범위인 2%에서 4% 안에 들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을 보장하고, 모니터링, 평가 및 예산 책정, 계획 수립, 투자 프로그래밍의 정기적인 수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GDP 성장 목표의 상위 8% 목표 설정                                                                                               

[Cont. from page 4]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aims-for-8-high-end-of-gdp-growth-target/ 

에너지 기업들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IPO 시장은 불리하다고 분석가들 전해                                                       
January 24, 2025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A man inspects solar panels in this 
file photo. — PHILIPPINE STAR/
EDD GUMBAN  

에너지 회사들은 올해 전력 수요 증가로 성장이 예상되지만, 미국에서의 상황 변화로 인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성장 전망은 발전 회사들이 용량 확장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China Bank Securities Corp.의 연구 디렉터인 Rastine Mackie D. Mercado는 이메일을                             

통해 BusinessWorld에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발전 회사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잠재적인 기회로 주식 시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정부 정책의 잠재적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전망 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IPO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올해 잠재적인 상장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세 건의 IPO가 있었습니다. 이는 금과 구리 광산 회사인 OceanaGold(Philippines), Inc., 그리고 에너지 회사인 Citicore Renewable                      

Energy Corp.와 NexGen Energy Corp.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의 여섯 건 IPO 목표를 밑도는 숫자였습니다. 
 
PSE는 2024년 네 번째 IPO로 세부 기반의 연료 소매업체인 Topline Business Development Corp.의 상장을 예정했으나, 기관 투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2025년 2분기로 상장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PSE가 1,200억 페소의 자본을 조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일반적으로 IPO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China Bank Capital Corp.의 관리 이사인 Juan Paolo E. Colet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기업들이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잠재적인 IPO 후보들은 투자자 심리와                         

자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트럼프 2.0에 대한 명확성이 생기며,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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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을 가졌으며, 이는 그의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상장을 고려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유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코렛 씨는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확립된 상장 에너지 기업들의               

거래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선의 경우는 올해 한두 개의 에너지 기업만 IPO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잠재적 상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에너지 부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인해 올해 계속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Seedbox Securities, Inc.의 주식 거래자인 Jayniel Carl S. Manuel은              

말했습니다. 
 

Manuel 씨는 정부의 지원과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이 “이 상장들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Citicore, NextGen, Alternergy Holdings Corp.와 같은 최근 에너지 IPO들의 "긍정적인 성과"에 이어, 그는 이는 특히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하는 전력 회사들에 대한 명확한 수요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상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신중한 준비와 더 넓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성장에 대한 강력하고 투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즈니스가 수익성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IPO를 진행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라고 Globalinks Securities and Stocks, Inc.의 거래부장인                                    

Toby Allan C. Arce는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부문,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장기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하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IPO는 투자자의 관심을 활용하고               

운영 확대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Arce 씨는 말했습니다. 

Source: bworldonline.com/corporate/2025/01/24/648670/growth-prospects-high-for-energy-firms-but-ipo-market-unfavorable-analysts/ 

에너지 기업들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IPO 시장은 불리하다고 분석가들 전해                                                       

[Cont. from page 5] 

DOTr, 더 많은 공항 민영화 추진                                                                                                                    

January 24, 2025  |   BUSINESS SNIPPETS - Marianne Go  |  The Philippine Star 

In an interview, Secretary Bautista 
gave updates on the Sangley Airport 
project, Clark Airport, the Villar-led 
airport projects in Iloilo and Puerto 
Princesa, as well as plans for the 
Davao International Airport.  
 

                                              STAR / File  

교통부 장관 자이미 바우티스타는 라몬 앙이 이끄는 산미구엘 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민영화에 성공한 후, 다른 공항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제안자들에게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불과 4개월 만에 필리핀의 주요 공항의 용량 활용을 개선하고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바우티스타 장관은 상글리 공항 프로젝트, 클락 공항, 빌라르가 주도하는 일로일로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프로젝트, 그리고 다바오 국제공항 계획에 대해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어제 상글리 포인트 국제공항 컨소시엄의 유청코 주도팀, 마크로아시아 코퍼레이션,                          

비라타가 이끄는 카비텍스 홀딩스 Inc., 그리고 카비테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2022년 9월에 수여된 110억                   

달러 규모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에 따르면, 상글리 공항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국제              

관문으로 개발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임시 계획으로 카비테 공항을 NAIA의 보조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우티스타 장관은 상글리 공항이 운영                      

중이며, 현재 “어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류 화물 운송이 현재 상글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우티스타 장관은 “우리는 상글리를 소형 터보프롭 운항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 NAIA 인프라 코퍼레이션과 

DOTr은 이미 터보프롭 운항을 NAIA에서 클락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파라냐케 공항 시설이 더 큰 용량의 항공기를             

수용하고 비행 운영을 더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Cont. page 7]  

https://www.philstar.com/columns/136596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334/mariann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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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티스타 장관은 상글리가 NAIA의 보조 시설로 국내 항공 운항을 위해 활용되는 계획도 “활주로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상글리가 일부 터보프롭 운항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클락의 터보프롭 운항 수용은 “클락이 북쪽의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DOTr 장관은 또한 클락이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낮은 이유가 정부의 철도 프로젝트 지연 때문이라며, 해당 프로젝트가 메가 마닐라와의 더              

빠른 연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DOTr은 빌라르 그룹에 푸에르토 프린세사와 일로일로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제안서 제출이 기한을           

넘기면 “다른 관심 있는 당사자에게 입찰을 맡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마니 빌라르는 지난해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102억 4천만 페소, 일로일로 국제공항에는 208억 5천만                       

페소의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첫 분기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또한 세계은행의 국제금융공사(IFC)가 다바오 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계약 조건서(Terms of Reference)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OTr과 IFC는 지난해 11월 다바오 공항 민영화를 위한 거래 자문 역할을 IFC가 맡기로 협정했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IFC의                    

연구가 4~5개월 안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바오 공항은 바우티스타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남부 이웃 국가들과 연결을                         

제공하며, 향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OTr, 더 많은 공항 민영화 추진                                                                                                                    

[Cont. from page 6]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1/24/2416358/dotr-eyes-more-airport-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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